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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가 양혜규. /사진제공=국제갤러리

■세계적 현대미술가 양혜규 개인전 '서기 2000년이 오면'

소리나는 운동·향기나는 짐볼…

벽지부터 흐트려 놓은 물건까지

공간·분위기 전체가 미술 작품

희망 노래하던 과거 그리움 표현

“서기 2000년이 오면 우주로 향하는 시대/ 우리는 로켓트 타고 멀리 저 별 사이로 날으리/ 그때

는 전쟁도 없고 끝없이 즐거운 세상 (하략)”

전시장 문앞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가수 민해경이 지난 1982년 발표한 ‘서기 2000년’이다. 과

연 그 노랫말처럼, 우리는 전쟁 없고 즐거운 세상에서 별 사이를 날며 살고 있는가. 지나가 버린

미래에 대한 쓴웃음과 그럼에도 희망을 노래하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한다. 한국과 독일

을 오가며 국제적인 현대미술가로 맹활약 중인 양혜규(48)의 전시는 이렇게 관객을 맞는다. 삼성

미술관 리움에서의 전시 이후 4년 만인 그의 국내 개인전이 ‘서기 2000년이 오면’이라는 제목으

로 3일부터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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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어 보이는 대중문화와 역사적 인물, 사건 등을 실험적으로 엮어내는 것은 양혜규의 특기

중 하나다. 혹여나 ‘전시보러 왔는데 그림은 어디 있나’ 물을 생각은 접자. 전시장을 감싼 벽지

작업부터 군데군데 놓인 물건들을 포함한 공간과 분위기 전체가 작업이기 때문이다.

희고 반듯하던 공간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곳으로 바꿔놓은 벽지 작업 ‘배양과 소진’은 지난해

작가와 독일의 그래픽 디자이너 마누엘 래더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프랑스 몽펠리에 라 파나세

현대예술센터에서의 개인전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양파와 마늘, 무지개와 번개, 의료 수술 로봇,

짚풀, 방울 같은 각양각색의 사물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작가는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아

(Occitania) 지역을 조사했고 그곳에 전해오는 이교도적 문화의 흔적과 근현대 교육, 하이테크

산업 문화의 공존을 이 같은 작업으로 보여줬다.

그런가 하면 전시장에는 가로 9줄, 세로 10줄의 장기판이 바닥에서 벽 쪽으로 접힌 채 올려 있다.

장기판 연결부에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어 빛의 반짝임을 볼 수 있다. 그 위에는 향기나는 짐

볼이 놓여 있다. 관객이 그 공을 움직일 수도, 위에 걸터앉을 수도 있다. 보는 이를 끌어들여 ‘함

께 만들어가기’를 청하는 작품들이다.

블라인드를 소재로 제작돼 전시장 중앙을 차지한 ‘솔 르윗 동차(動車)’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지

나면서 보는 각도와 보이는 대상이 달라지고, 심지어 손잡이를 잡고 작품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

다. 작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바람, 빛, 온기 등을 전하는 감각적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때 택한 것이 블라인드다. 작가는 “블라인드는 공간을 양분하면서도 개방과 폐쇄의 양가적 특성

을 지닌다”고 얘기한다.

공간 모서리에 설치된 ‘소리 나는 운동’도 기이한 작품이다. 매달린 조각의 원형 몸체를 손으로

회전시키면 문양이 바뀌고 소리도 난다. 고대에서부터 사용되던 방울이라는 소재를 통해 “침묵

과 부동의 상태를 소리와 호출로 확장시킨 인류의 보편적 경험을 일깨운다”.

보이고 들리는 작업이 전부가 아니다. 글 묶음으로 놓인 ‘융합과 분산의 연대기-뒤라스와 윤’은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1914~1996)와 한국의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의 연대기를

작가가 주관적 관점으로 교차 편집한 내용이다. 양 작가는 동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격변기를 살

아낸 두 인물을 통해 식민주의와 냉전시대, 사회적 변혁과 정치적 갈등을 매혹적으로 들여다 봤

다.



양혜규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1994년 독일에서 유학했고 현재 모교인 슈테텔슐레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술전문매체 아트팩트넷이 선정한 세계 300대 미술가 중 하나인 그는 2009년 베

니스비엔날레 한국관, 2010년 광주비엔날레, 2012년 카셀도쿠멘타 등에 참가했고 파리 퐁피두

센터 등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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